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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ausal factors for continuous innovative 
behavior and devise a plan for effective member management by improving continuous 
innovative behavior.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190 clinical dental 
hygienists from June 1 to July 31,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cheffe's post-hoc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were performed, and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Dental hygienists scored 3.43 points in innovative behavior. Variables influencing innovative 
behavior were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educational level. These factors had 
a variance of 47.5% among clinical dental hygienist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gular program aimed at improv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to exert a positive work effect and improve their innovative behavior rather 
than assigning them simpl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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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적으로 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의 조직들은 혁

신을 중요한 미래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1].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조직은 단순히 변화를 수
용하는 것이 아닌 조직 내 목적을 위한 혁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혁신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조
직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성원의 감성을 잘 조절하는 것은 조직 성장에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대부
분의 조직에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2].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에 따라 조직 발전을 좌우하는 것이다.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을 관리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성을 공감하고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3].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임무에 대한 동기부
여가 되며 근무 경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경력만족을 느끼게 된다[4].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업
무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맡겨진 업무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하는 중
요한 변수이며 업무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5,6].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자기효능감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7]. 또한 가치 중심의 빠른 변화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
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지속 성장을 위해서 직무몰입을 향상시키고 혁신능력을 강화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해야 한다[8]. 병원에서도 간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에 적응하고 그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여러 일반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분
야에서도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행동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일
괄적인 매뉴얼로만 처리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가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감성,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성지능 요인과 자기효능감이 혁신 행동 
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감성지능 향상과 계속적인 혁신 행동을 위한 효율적인 구성원 관리에 대한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시 · 경기도 · 충청도 · 경상도 · 전라도 지역의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임상 치과위생사를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작성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 후 동의한 대상자만 진행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4 에 의거 양측검정 유의
수준 0.05, 검정력 0.95, 회귀분석에서의 중간 효과크기인 0.15, 예측변수(감성지능, 자기효능감, 혁신행동, 일
반적 특성)을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178명이었고, 최종 분석은 190부(95%)를 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00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1041490-20190429-HR-002)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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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감성지능 16문항, 자기효능감 17문항, 혁신행동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감

성지능은 Wong과 Law[3]가 개발하고 김[9]이 사용한 연구도구로 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에서는 Sherer 등[10]이 개발하고 김과 박[11]이 사용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혁신행동은 Amo[12]의 연구에서 사용한 12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한 등[13]이 사용한 연구
도구로 일반직원 혁신행동, 관리자 혁신행동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5
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혁신행동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Cronbach's 
α는 감성지능 0.825, 자기효능감 0.904, 혁신행동 0.844였다<Table 1>.

3. 자료분석
자료는 PASW Statistics ver. 22.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혁신행동의 차이는 t-검정,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혁신행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
고,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 혁신행동과의 영향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
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한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혁신행동의 특성
임상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은 3.14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3.54점이었으며, 혁신행동은 3.43점으로 나타

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p=0.004)은 ‘대학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p=0.001)은 ‘대학원 이상’에서, 급여(p=0.023)는 ‘250만원 
이상’에서, 직위(p=0.016)는 ‘있을때’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혁신행동 차이를 보면, 교육
수준(p=0.001)은 ‘대학원 이상’에서, 직위(p=0.049)는 ‘있을때’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3.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혁신행동 간의 상관관계
혁신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기효능감(r=0.581), 혁신행동(r=0.636)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기효능감과 혁신행동(r=0.557)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N Item Mean SD Cronbach's α
Emotional intelligence 190 16 3.14 0.42 0.825
Self-efficacy 190 17 3.54 0.46 0.904
Innovative behavior 190 8 3.43 0.5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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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이 혁신행동과의 영향 요인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2.056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647-
0.919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고(F=57.686, p<0.001), VIF는 1.088-1.545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
다.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β=0.448, t=6.870, p<0.001), 감성지능(β=0.246, t=3.738, 
p<0.001), 교육수준_더미2(대학교/대학원 이상)(β=0.180, t=3.264, p<0.001)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47.5%이었다<Table 4>.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Emotiona
intelligence

t or F
(p*) Self efficacy t or F

(p*)
Innovative 
behavior

t or F
(p*)

Age (yrs) ＜25 80 3.41±0.39 1.023
(0.362)

3.50±0.44 2.451
(0.089)

3.46±0.45 2.287
(0.104)25-29 66 3.36±0.41 3.51±0.43 3.33±0.52

≥30 44 3.48±0.46 3.68±0.49 3.54±0.57
Married Single 151 3.40±0.41 -0.623

(0.536)
3.51±0.43 -1.638

(0.108)
3.40±0.48 -1.420

(0.162)Married 39 3.45±0.43 3.66±0.52 3.55±0.61
Educational 
level

College 129 3.38±0.39a 5.594
(0.004)

3.48±0.40a 7.981
(0.001)

3.35±0.47a 13.918
(0.001)University 47 3.39±0.40a 3.60±0.46a 3.46±0.48a

＞University 14 3.76±0.54b 3.96±0.63b 4.07±0.54b

Dental type Dental clinic 128 3.43±0.43 1.289
(0.200)

3.55±0.43 0.288
(0.774)

3.43±0.52 -0.004
(0.997)Dental hospital 62 3.35±0.38 3.53±0.49 3.43±0.48

Career (yrs) ＜3 62 3.47±0.39 1.571
(0.211)

3.52±0.45 0.990
(0.373)

3.48±0.47 1.089
(0.339)3-6 61 3.34±0.39 3.50±0.40 3.35±0.49

≥7 67 3.42±0.44 3.61±0.49 3.46±0.56
Monthly 
income
(KRW10,000)

<200 61 3.47±0.42 1.967
(0.143)

3.54±0.45ab 3.832
(0.023)

3.47±0.54 2.690
(0.071)200-249 87 3.35±0.40 3.48±0.43a 3.35±0.45

≥250 42 3.47±0.43 3.71±0.48b 3.57±0.58
Position General hygienist 138 3.39±0.42 -1.077

(0.284)
3.49±0.42 -2.456

(0.016)
3.38±0.49 -1.995

(0.049)Senior hygienist 51 3.46±0.40 3.68±0.48 3.56±0.55
* by t-test or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were not significant by scheffe's test at=0.05

Table 3. Correl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innovative behavior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Innovative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1
Self-efficacy 0.581** 1
Innovative behavior 0.636** 0.557**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innovative behavior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0.537 0.254 2.112 0.036
Educational level dummy2
(university /＞university)

0.352 0.108 0.180 3.264 0.001 0.919 1.088

Emotional intelligence 0.280 0.075 0.246 3.738 0.001 0.647 1.545
Self-efficacy 0.551 0.080 0.448 6.870 0.001 0.656 1.525
R2=0.483, Adjusted R2=0.475, F=57.686(p＜0.001), Durbin-Watson: 2.056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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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혁신행동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업무 결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다. 최근 복잡하고 역동적인 작업환경은 치과 병·의원 조직에서도 엄청난 도
전을 만들어냈다[14,15]. 본 연구는 감성지능 요인과 자기효능감이 혁신행동 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감
성지능 향상과 계속적인 혁신행동을 위한 효율적인 구성원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
의 감성지능은 5점 기준에 평균 3.14점이었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16]의 연구에서는 3.43점, 임상간
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전과 고[17]의 연구에서는 3.44점, 김[18]은 3.66점, 이와 송[19]은 3.41점으로 본 연구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 평
균을 단정 짓기에는 치과위생사 대상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
기효능감은 3.54점이었고, 윤과 윤[20]은 3.54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민과 민[21]은 2.70점, 학
업을 병행하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민 등[22]은 3.8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같은 직종이라도 직업 환경 및 직무에 대한 적극성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혁신행
동은 3.43점이었고, 종합병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김과 강[23]은 3.15점, 고 등[1]은 3.19점, 요양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한 권[24]은 3.8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 특성과 근무 환경이 연구에 반
영된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차이는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학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
다. 김[16]은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일 때,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
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인하여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에서, 급여는 ‘250만원 이상’에서, 직
위는 ‘있을 때’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과 민[21]은 연령이 ‘21～24세’이고, 임상경력이 ‘5년 미만’에서 자기효능
감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을 사용한 연구가 미
흡하다 보니 추후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혁신행동 차이를 보면, 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에서, 직위는 ‘있을 때’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과 강[23]은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성
별, 연령, 교육정도, 직종, 급여수준, 근무기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는 결과를 보였다. 권[24]은 연령, 임상경력, 급여가 많을수록, ‘기혼’일 때, 직위가 ‘있을 때’ 혁신행동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권[24]은 셀프리더십을 통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동을 발전시킬 수 있
는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 등[1]은 연령, 결혼유무, 교육정도,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기혼일 때,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
행연구들은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여서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업무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
을 가능성이 높고, 애착과 열의를 가지고 집중적이고 연관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
은 47.5%이었다. 김과 강[23]은 조건적 보상, 혁신 지향적 문화, 교육정도, 직종이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31.7%이었고, 권[24]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결혼, 직위가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42.0%로 나타나 다른 
독립변수와의 영향보다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같이 개인 심리적인 요인
이 혁신 행동과 같이 긍정적이고 빠른 변화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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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를 편의추출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임상치과위생사에게 일
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이 혁신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직 구성원의 심리성향을 파악
하는 테스트 후 개인의 성향에 따른 구성원 관리 매뉴얼이나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근무 장소 및 형태에 따라 혁
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찾아내어 치과 병·의원과 임상 치과위생사가 함께 발전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감성지능 요인과 자기효능감이 혁신 행동 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감성지능 향상과 계속적

인 혁신 행동을 위한 효율적인 구성원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
울시 · 경기도 · 충청도 · 경상도 · 전라도 지역의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를 편의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상 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은 3.14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3.54점이었으며, 혁신행동은 3.43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정도는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효능감 차이는 교육수준, 

급여,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혁신행동 차이는 교육수준,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3. 임상치과위생사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교육수준으로 나타났고, 설
명력은 47.5%이었다.

이상의 결과, 임상치과위생사의 혁신행동은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교육수준이 관련성이 있었고, 자기효능
감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업무 효과를 높이고 혁신 행동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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